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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독자적인 역법을 완성하려는 시도였다. 이 모든 것은 
당시 이를 주도하던 세종대왕의 지도력과 천문학과 수학
에 뛰어난 천문학자가 이룩한 업적이다. 

그 후 조선 중기로 접어들면서 쇠퇴하다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거의 모든 과학기술의 유산이 파괴
되거나 유실되었다. 조선 현종 이후에 세종시대의 유산을 
복원하려는 노력 중에 중국을 통하여 서양의 천문학을 도
입하게 되었다. 중국에 들어와 있던 서양 선교사들이 주도
하여 중국의 역법 체계를 바꾸었다. 즉, 일식과 월식의 예
측력이 뛰어난 시헌력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시헌력에는 서양의 대수학과 기하학을 이용한 다양한 
수학적 기법이 사용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 시헌력을 익히
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수학과 기하학을 접
하게 되고 새로운 우주 체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서
양의 천문도와 지도 제작에 기하학의 투사법이 사용되어 
복잡한 대수학적 계산을 단순화시켜 활용하였다. 조선 후
기에 전문 수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유학자들도 서양의 수
학과 기하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다. 

고천문학 전체를 조망해 볼 때 핵심은 현대의 천체물리
학이 아니라 위치천문학이다. 따라서 고천문학을 연구하
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 운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과 세차운동에 의한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
하고 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구면천문학과 천체역학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천문학의 중심인 천문(天文), 역법(曆法), 의상(儀象), 
구루(晷漏) 등의 내용은 이러한 위치천문학이 그 기본 골
격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려사의 천문 현상을 모아 
놓은 천문지(天文志)와 일식과 월식 계산 원리가 들어있는 
역지(曆志)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위치천문학의 기본 개념 
없이는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자
가 고천문을 연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점이 위치
천문학의 기본 개념 없이 접근하는 것이다. 심지어 조선시
대 유학자들조차 저술한 많은 천문 관련 기록을 보면 상당 
부분 천체 운행 원리를 모르고 혼란스럽게 기록된 내용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수학사를 연구할 경우 방정식 해법, 보간법, 
삼각법, 일반 기하 원리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데 큰 문제
가 없다. 그러나 천문 현상이나 천문 의기 제작에 사용되
는 수학은 천문 현상에 대한 원리를 모르면 접근하기 어렵
게 된다. 수학사를 하더라고 기본적인 위치 천문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폭 넓은 수학사 연구에 성과를 거
둘 수 있다. 의외로 천문 현상 추산을 위해 사용되는 수학
이나 기하학 원리가 수학사 연구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더구나 한문으로 기록된 천문 내용을 한문 해독이 능숙
한 학자라 하더라도 내용을 모르고 번역하면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문으로 
된 천문 현상 기록이나 역법 관련 기록의 번역 내용 중에 
많은 오역을 발견하게 된다. 문제는 한번 오역을 해 놓으
면 몇 십 년이고 그대로 그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게 
되고 사실로서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남긴 고천문 관련 기록에 관한 이해는 우리 
현대 천문학자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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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iotic stars are long-orbital-period 
interacting binaries characterized by extended 
emission over the whole electromagnetic range and 
by complex

photometric and spectroscopic variability. In this 
contribution, I will present some high-cadence, 
long-term optical light curves of confirmed and 
candidate symbiotic stars in the Magellanic Clouds. 
By careful visual inspection and combined time 
series analysis techniques, we investigate for the 
first time in a systematic way the photometric 
properties of these astrophysical objects, trying in 
particular to distinguish the evolutionary status of 
the cool component, to provide its first-order 
pulsation ephemeris and to link all this information 
with the physical parameters of the binary system 
as a whole. Finally, I will discuss a new, promising 
photometric technique, potentially able to discover 
Symbiotic Stars in the Local Group of Galaxies 
without the recourse to costly spectroscopic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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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 생성단계나 황혼기에는 성간운에 둘러싸여 있어 
그 중심부에 별이 쌍을 이루고 있는지를 관측하기가 쉽지 
않다. 항성계 통계 조사는 주로 별의 진화단계 상 장년기
에 해당하는 주계열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로 전체 항
성계의 절반은 쌍성계 혹은 다성계임이 알려져있다. 한편, 
대표적인 황혼기 현상인 행성상성운은 늙은 별 주변물질
이 마지막 별빛을 받아 밝게 빛나는 것으로, 같은 종류의 
천체 현상이라 믿기 어려울만큼 복잡다양한 모습들을 띄
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성운의 형태는 그 중심부 별이 
하나 뿐일 경우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늙은 별 
연구 커뮤니티는 최근 수 십년간 행성상성운을 바라보는 
주 관점을 쌍성계로 돌리고 있다. 특히, 많은 행성상성운
의 외각부분에 반복되는 고리 모양 구조(3차원으로는 나
선구각구조)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를 분석하면 행성상성
운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 중심부 쌍성이 어떤 궤도운동
을 해왔는지를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론 및 
관측으로 그 실효성을 따져보고 있다. 늙은별의 동반성을 
직접 관측하고 그 궤도요소를 알아내는 것이 어려운 이유
를 살펴보고, 나선구각구조를 이용함으로써 밝혀낼 수 있
는 동반성의 범주를 알아본다.


